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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서 론

신체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무용은 인류의 문화 태동기에서부터 함께 해온 문화 활동으로서 현 

인류의 인성을 규정하는 인간 본원적 의미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무용은 인류에게 있어 그 

예술적 기여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여, 그리고 교육적 기여가 지대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인류문

명의 태동기에 잉여자원과 잉여시간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유희하는 인간 본성’의 발현으

로 함께 해온 무용은 인류의 문화 창달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의 등장으로 인한 단순노동직의 획기적인 감소와 창의적 융복합 직종의 확대가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파고를 맞이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의 무용은 인류의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

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창의성 기반의 노동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대역할이 있음은 분명해 보

인다.

무용을 포함한신체활동의 ‘창의적 인류’에 대한 기여는 최근 발달한 신경과학에도 잘 나타나 있다. 

Cotman & Berchtold(2002), Cotman & Engesser-Cesar(2002), Cotman, Ratey & Hagerman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활동 자체가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에 분포한 뇌세포

(Neuron) 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신경과학적 결과와 앞으로 도래할 창의적 인재에 대한 수요 

폭발의 AI 시대를 감안한다면 무용을 포함하는 신체활동이 인간의 창의성 함양에 더해 인류의 존재적 

존엄성 향상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예상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언뜻 체감되지 않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창의교육에 대한 수요 급증, 여가시간 증대와 기대수명의 

증가, 그리고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성인병 인구 감소를 통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체

활동과 음악이 함께 하는 즐거운 무용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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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이렇듯 필요성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의 무용전공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무용학과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다른 학과와 통합 혹은 폐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 알리미의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제시된 2016년도 전국 대학의 무용학과는 35개로서 

2012년도 대비 6개가 폐과된 상태이고 ‘무용학과’에서 다른 명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를 감안한

다면 무용학과의 존립이 위태한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무용에 대한 대중적 몰인식’과 같은 무용

계 외적인 혹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치부하기에는 무용계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 다름 아닐 것이

다. 무용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 또는 필요에 따라 무용의 내용과 형식을 변형하는 노력이 

따르지 않는 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속에서 무용학과 지원자의 감소와 그에 따른 무용학과 폐과의 

확대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학령인구 감소의 실질적인 배경과 함께 대학 무용학과에 진

학하는 신입생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무용의 특성상 오랜 시간 전공실기를 연마해야하

는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르지만, 타 전공과는 달리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폭이 넓지 않다.1) 또

한 무용학과를 졸업하고도 관련 직종으로 진출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실

정이다.2) 이에 더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대학구조조정은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무용학과도 대학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

지 못하고 있다.3) 

이러한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오레지나(2013)의 연구는 대학 무용학과에서 필요한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최윤선(2012)은 사회적 수요에 따른 무용학과 교과과정 모형을 개발 

및 제안하였다. 그리고 박선희, 조남용(2009)의 연구는 진로 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무용학과 교육과정

에 대한 대안적 방향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졌다. 최근 대학무용학과의 특성화를 위한 배수을(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수요에 맞는 무용전문인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무용학과 발전적 방향 탐색에 관한 나경아, 한석진(2010), 박순자(2013), 오현주, 노현식(2012), 황인주

(2006)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으며 문영, 양정현(2015)은 융합예술교육을 무용교육에 적용하여 무용융

합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

른 무용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진행되었으나 대학 무용학과의 존립을 위한 

‘선발-교육-진로’에서의 일관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학과의 존립을 넘어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

괄적인 변화, 즉 ‘신입생의 선발’, ‘교과과정의 변화’, 그리고 ‘진로지도’에 이르는 전방위적 변화의 모색

과 방안의 제시 없이는 무용학과의 존립과 발전은 요원해 보인다. 신입생 선발 방식과 내용의 변화만으

로 혹은 교과과정의 변화만으로 또는 진로지도만으로 무용학과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본 연구

는 ‘선발-교육-진로’에 이르는 일관된 무용학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해준, 이윤경(2014), 무용전공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의식 조사, 한국무용과학회지 31(2), p.18.

 2) 신민혜(2016), 진로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한 무용학과 진로교육 교과과정 및 운영방안, 무용예술학연구 61, p.2.

 3) 신민혜(2015), 진로확대를 위한 역량중심의 무용학과 교과과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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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학교육에서의 진로교육

최근의 경기침체는 대학교육으로 하여금 취업과 진로로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졸업

자의 평균 취업률이 54.8%라는 한국교육개발원의4) 자료는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이에 더해 비정규직 비율이 32.6%라는 통계청의5) 자료는 취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 또한 하락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이 외면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적극 반영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진로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던 무용학과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

면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을 조사한 결

과 무용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29.7%로서 전체 평균 54.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학원교습이나 개인교습과 같은 무용진로의 특성 상 조사의 시점, 범위, 대상의 차이에 따른 통계 DB

의 부정확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평균 취업률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학문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의 세 가지 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지만 사회의 요구에 따

라 그 무게중심은 변화한다. 그리고 현재는 ‘교육’에 그 방점이 있으며 그 내용이 진로와 연관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대학생의 수요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그 문제가 단지 학

생의 경제적 곤란으로 그치지 않고 우울이나 스트레스로 연계되며 결국에는 사회문제화 된다는 이유로 인

해 취업난은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다.6) 그리고 진로에서의 어려움은 개인적 문제로 그치지 않고 무용학

과의 예에서와 같이 폐과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공적

인 부문에서의 진로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시행되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7)

대학도 진로교육 및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적 부문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취업과 진로를 위해 대체로 상담, 특강, 강좌개설이라는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담은 주

로 진로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8)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하는 효과가9)있으나 시간적인 제

약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반면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특강

의 경우 이력서와 같은 실제적인 문서작성이나 실제 면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10)으로써 실질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기성으로 인한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정규강좌로서 개설되는 교과로서의 진로교육

은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실무적인 정보에 더해 진로에서의 자기주도성과 같은 역량함

양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11) 하지만 대학기관 및 개인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

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진로교육은 효과적이며 모든 영역에서 시행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선행연

구에 잘 나타나 있다. 이동혁(2010)과 황매향, 손막인, 강혜영(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의 확대가 고

 4)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 연보(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20.

 5) 통계청(2013), 비정규직 고용 동향, <http://www.index.go.kr/por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2016. 10. 16.>. 

 6)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 연구 10(1), pp.417-435.

 7)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2011),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
교육학연구 49(1), pp.63-92.

 8) 김경미, 백사인(2011),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Holland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식 및 진로의사결정능력
에 미치는 효과, 취업진로연구 1(2), p.36. 

 9) 김은희, 김봉환(2009), 진로장벽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p.2236.

10)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1), 
pp.17-36.

11) 황매향, 손만익, 강혜영(2007), 대학생 대상 진로탐색 교과목 운영의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8(1), pp.71-91.

http://www.index.go.kr/portal/main/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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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확대로 연계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미진함을 나타내었고, 정미경, 김수란

(2013)의 연구는 진로교육에서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진로결정수준을 향상하거나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진로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

다. 물론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무용학과의 진로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갖추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할 것이다.

전미진로정보조정위원회(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 : 이하 

NOICC)(1992)의 자료는 진로교육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해 준다. 이 자료에서는 구직에 나서려는 개인은 첫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지적한다. 

즉 자신의 흥미, 성향, 능력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 자신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시장탐색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끝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수준 조정과 같은 

진로설계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선행 자료 김희수(2007, 2012), 

노경란, 현영섭, 박소연, 이효남, 변정현, 박봉수(2007), 허은영(2009)의 연구에서도 NOICC(1992)에서 

제시한 절차 및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기술된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 자료에 나타난 ‘자신에 대한 이해’, 
‘필요교육과 기술’, ‘직업탐색’, ‘구직기술’ 등과 같은 절차 및 개념에서 그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진로교육과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최근의 변화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Gardner(1993)의 다중지능이론을 접목한 김주현과 문용린(2005), Shearer & Luzzo(2009)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구직자 자신의 인지적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구직의 효과성을 향상한다는 인식 아래 구직자 

자신에 대한 이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김혜영, 이수정(2013), 이지연(2002), 이종승, 지은

림, 도승이(2012)의 연구에서 기술되어 있듯이 구직자의 역량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역량향상을 통한 

진로교육 및 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선행 자료들은 진로교육 및 개발에 있어 역량의 의미에 대한 고려

가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물론 이러한 역량의 기반 위에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하고 진로결정효능감

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접목되어야 성공적인 진로진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로의 진출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교육의 체계성의 부재가 결국 진로교육과 고용확대 간의 

낮은 상관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교육부12)는 미래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및 기초소양

교육의 강화 그리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그리고 교육과정 내 자유학기

제 도입 등을 제시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중등학교에서는 ‘진
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고교 졸업 후의 또는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을 함으로써 진로를 결정하

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상당수의 진학자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진학자 자신

의 흥미나 관심, 적성을 근거로 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진로신념을 바탕으로 대학에 진

학하기 보다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하 대입수능)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진학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

다.13) 하지만 무용학과 진학자의 경우, 대학입시에서의 실기평가 비중이 대입수능시험 성적보다 월등

히 높고 실기평가를 대비한 실기기능 습득을 위해 오랜 기간의 실기학습을 요구하는 특성 상, 진학자 자

신의 흥미와 적성에 근거한 진학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교사를 희망하는 사범계 진학자를 제외

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수준을 보인다는 고향자(1992)의 연구에도 잘 드러나 있다. 

12) 교육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제2015-80호)(세종: 교육부), pp.1-48.

13) 최문경, 이기엽(2008),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1(3),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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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에서 제시하는 흥미와 적성의 발견이나 개발과 같은 자아탐색, 진로탐색, 진로계획, 진로결

정과 같은 단계를 생각할 때, 진로교육의 범위는 중등학교나 대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노인인구

의 급증이라는 당면과제를 포함할 때, 진로교육은 은퇴 후의 생활을 포함하여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이루

어질 것으로 생각된다.14) 진로교육의 과정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 및 계발하는 단계, 진로에 대한 

탐색, 진로결정에서의 자기효능감 향상, 진로계획의 수립, 진로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핵심은 자

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 및 계발하여 탐색된 진로와의 매칭을 통해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진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기술된 대학의 진로교육은 이러한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상담, 특강, 강좌개설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은 소위 말하는 ‘잘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의 향상에 있다.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성공

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신념의 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직업정보를 수집하

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직업목표와 실행계획을 설정하여 해결해 가는 전 단계를 포함한다.15) 따라

서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역으로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 진로결정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진로교육의 핵심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실무적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개

인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진로결정효능감의 정도도 중요한 진로교육의 한 영

역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16) 무용학과의 학문적 특성을 배제한 실무교육이나 전문지식의 제공은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용학과 학생 스스로가 무용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타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한 후 진로를 확대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

정이나 교수법은 무용학과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진로결정효능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상담과 

멘토링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상담과 멘토링의 주체가 다양하지 않고 그 역할이 제한적

일 경우 그 효과성이 매우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에서의 특히 무용학과에서의 상담과 멘토링

의 주체 및 내용이 다양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무용학과 진학자의 진학신념에 비해 무용학과를 졸업한 후의 진로결정은 ‘불확실한 취업전망’17)과 진

로신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역기능적 진로사고’18)라는 문구로 대변된다.19) 진로문제에서의 역기능적 

생각이나 신념은 진로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중 합리적인 사고를 저해하는 편견과 같은 내적 사고20)

이며 다양한 직업세계에서의 스스로에 대한 자기효능감 저하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매우 밀접한 연관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21) 그리고 무용학과 학생들의 진학이유 중 ‘직업’과 관련한 목적이 제일 우선

14) 김봉환(1998), 21세기 진로상담의 방향, 한국진로상담학회지 3(1), pp.1-23.

15) N. E.. Betz, K. L. Klein & K. M. Taylor(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pp.47-57. 

16) 이종찬(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연구성과의 비교분석, 취업진로연구 3(1), 
pp.49-56.

17)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
문, p.14.

18) 박민선(2010),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pp.17-18. 

19) 한선숙(2009),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문제와 진로성숙의 관계, 예술교육연구 7(2), pp.25-36.

20) G. W. Peterson, J. P. Sampson. Jr and R. C. Reardon(1991), Career Development and Services: A 
Cognitive Approach(Pacific Grove, CA: Brooks/Cole). 

21) D. E. Saunders, G. W. Peterson, J. P. Sampson. Jr. and R. C. Reardon(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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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박기선(2003)의 연구는 무용학과 진로교육의 절실함을 더해 준다. 

물론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장 자체의 협소함과 무용학과 및 학생들의 시장 수요에 대한 대응, 즉 무용

학과 학생들의 진로확대 노력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한 적극성 정도에 그 내외적 원인이 있으나, 취업시장

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무용학과 교육과정의 수립과 실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불확실성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취업역량에 대한 탐색 과정

이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 비논리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고가 개입되어 자존감이나 진로결정효능

감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인은 바람직한 진로결정에 이르지 못하게 된

다.22) 또한 박민선(2010)의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결정효능감 뿐만 아니라 우울과도 같

은 기타의 부정적인 감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따라서 개인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부

정적인 사고를 감소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에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포함될 때, 진로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감소만이 진

로를 확대하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지만,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역기능

적 진로사고로 인한 진로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과 그간의 무용학과 학생들의 진로가 

제한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III. 대학 무용학과 입시전형 현황 및 대안 

대학 무용학과는 무용예술인, 무용지도자 등 무용전문인력 양성에 학과의 교육적 지향점을 두고 운영

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목표가 현 시대의 수요에 부합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의 

교육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

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고등교육법 제28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다23). 대학은 이와 같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각 학과의 실정에 부합되는 교육목표 및 이념을 설정

하고 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살펴보면 ‘이론과 실기를 균형 있게 

겸비한 창조적인 전문 무용인’, ‘공연예술계의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타 장르와의 접목을 통해 무대 예

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탁월한 무용예술인’에 지향점을 두고 ‘창의성’, ‘도전정신’ 역량을 함양할 것을 우

선시하고 있다. 세종대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이론과 예술적 지도능력 함양’, ‘품격 높은 전문 무용예술인

의 육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지도’ 및 ‘전공’역량을 함양할 것을 제시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실기 및 이론을 토대로 창의적인 전문 예술가와 무용학자로서 무용계를 주도

해 나갈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실기 및 이론의 유기적 수업 방식을 통해 개인의 소양에 맞는 지도법’
을 실시함으로써 이론/실기가 포함된 ‘전공역량’의 함양과 ‘창의성’, ‘도전정신’등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pp.288-298. 

22)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2002),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
료 18(4), pp.853-872.

23) 교육부(2016), 고등교육법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28조(목적)(세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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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학교

수시인원 37 36 18 38 32

수시성격 예체능특기자
­예체능특기자:15
­실기우수자:21

실기위주 예체능실기전형 무용특기자

수능최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시단계 1, 2단계 1, 2단계 1, 2단계

학생부 교과, 비교과 교과:국어, 영어
교과:국, 수, 영, 

사/과, 체
교과:국,
영, 사

수시반영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40+
실기60

­실기우수자:
실기90+학생부

교과10
­예체능특기자:

입상실적80+면접
10+학생부교과10

­실기 100

­1단계:학생부교
과100(국,수,영, 
사(2)/과(2),체)

­2단계:1단계20+
실기80

­1단계:실기7
0+학생부
교과30

­2단계:1단계 
실기100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 

활동증빙자료, 
선택­수상실적

­실기우수자:
학생부(교과)

­예체능특기자:
학생부(교과)

학생부

실기시험

­전공기초실기
:공통실기
(따라하기)

­전공작품실기

­실기우수자:기본
실기,응용실기

­예체능특기자:각
종대회 3위이내

­공통실기:40
­전공실기:60

­공동실기
­종목별실기

­기본기
(공통):40
­개인기

(전공):60

정시성격 실기위주

모집인원 18

수능/실기 40/60

수능
국어(40),영어(40), 

사탐(20)

<표 1>  2017학년도 무용학과 수시/정시모집 요강 

이어서 이화여자대학교는 ‘지적 능력’, ‘창조적 역량’, ‘전인적 소양’을 겸비한 차별화된 무용예술 전

문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무용실기 및 지도역량’에 대한 함양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끝으로 한

양대학교에서는 ‘창의력 개발로 특성 있는 성장을 촉구하고, 예술가로서 예술적 지도능력 향상함’을 우

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창의성’, ‘자기이해/개발’, ‘지도역량’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5개 대학 무용학과의 교육적 지향점을 나타내는 표현에서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무용인 육성’ 또는 ‘전문 예술가 양성’에 치중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무용학과 입시

선발제도를 살펴보면 ‘예체능 특기자 ’, ‘실기 우수자’, ‘무용특기자’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무

용 실기 중점의 선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표 1>은 서울시 소재의 5개 대학 무용학과의 2017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요강에 대한 세부내용

을 나타낸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발 내용을 보면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정시선발은 없으며 수시 1, 

2단계를 통해 37명의 학생이 선발되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서류 100%가 반영되는데 학생부, 자기소개

서, 활동증빙자료가 포함된다. 2단계는 1단계 점수의 40%와 실기 60%가 합산되며 실기시험은 전공기

초실기(따라하기)와 전공작품실기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2단계에서 실기 능력의 평가가 높

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지원자의 작품과 따라하기를 통한 실기 능력만이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세종대학교 역시 정시선발은 없으며 수시 절차를 통해 36명의 학생이 선발되는데 크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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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능 특기자’와 ‘실기우수자’ 전형으로 나누어진다. 예체능특기자의 경우 입상실적이 80%, 면접 10%, 

학생부교과 10%가 합산되어 총 15명을 선발하며, 실기우수자 전형은 실기 90%와 학생부교과 10%를 반

영하여 21명을 선발한다. 예체능특기자의 경우 무용대회 입상 실적(각종대회 3위이내)이 대부분을 차지

함으로써 무용 기능에 평가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실기우수자 전형 역시 실기평가 90%에서 기본 실기

(따라하기)와 응용실기(작품)를 반영함으로써 지원자의 실기 역량이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수시/정시선발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먼

저 수시의 경우 실기 100%로 18명이 선발되며 정시에서는 수능 40%, 실기 60%가 합산되며 실기평가는 

공통실기 40%, 전공실기 60%로 따라하기 과제와 지원자의 무용작품이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화

여자대학교는 정시모집은 없으며 수시모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1,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1단

계에서는 학생부교과 100%, 2단계는 1단계 20%와 2단계 실기 80%로 이루어져 실기시험은 공동실기와 

종목별실기 평가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양대학교도 수시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30%와 실기 

70%, 2단계는 1단계에서의 실기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100%를 차지함으로써 실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전체 평가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5개 대학의 이러한 실기비중에 대한 치중이 보여 주는 것은 결국 각 대학 무용학과에서 제시하

고 있는 인재상과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에 상응하지 않는 신입생 선발방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이다. 특히 동시대적 요구인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상이 교육이념과 목적에 기술되어 

있지만, 정작 선발에서는 지원자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

어 보인다. 기존의 무용기술위주로 습득된 지원자의 ‘작품’과 공통실기인 ‘따라하기’에 대한 평가는 지원

자가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역량의 함양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 무용학과 선발 형식과 내용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대가 요구하고 무용학과의 교육목표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선발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

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 단지 기술이나 기술의 함양만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부딪히는 다양하고

도 복합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 직관, 통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고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물론 무용실기평가의 반영은 무용학과의 매

우 전통적인 역량으로써 선발기준과 방식에서 당연히 중시되어야 한다. 실기평가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서 지원자의 창의역량 함양 정도나 잠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즉흥’, ‘창작’과 같이 새로운 하나의 주제

를 제시하고 이러한 평가에서 발현될 수 있는 무용동작의 창작, 그리고 창작에서의 문제해결방식을 통

해 풀어낼 수 있는 과정에 대한 평가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창

의력, 문제해결력, 비판적사고력 등의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의 측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시한 선발제도의 변화는 교과과정, 진로교육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 대학의 무용학과가 상기한 교육적 목표에 따라 무용전문인 육성에 무게중심을 둔 교과과정

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발방식과 교육과정의 연계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무용학과 학생들의 

선발-교육-진로의 연계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무용학과를 대표하는 목표가 ‘무용인’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주요 진로로 혹은 최선의 진로로 제시되기 보다는 진로 중의 하나로서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이는 무용수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임을 이미 다수의 연구와 보고서에 기술하

고 있기 때문이다. 신민혜(2015)와 태혜신(2012)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용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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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진로로의 확대가 어렵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선

발과 교과과정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진로 및 취업의 위기에 더해 대학정원 수급의 불균형,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무용학과의 통폐

합 등 무용학과의 존립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에도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대학 무용학과

의 교육적 목표는 가장 전통적인 ‘전문무용인 양성’에도 무게를 두고 무용수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이 포

함되어져야 하지만 무용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무용관련 분야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다

양한 진로로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무용학과 교과과정의 내용 및 형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IV. 역량기반교육에서의 무용학과 교과과정

무용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신체를 통한 동작, 무용수, 소품, 물리적인 공간 및 개념적 도식 

등의 무용매개체(dance medium)를 통하여 개념 및 사고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적 능력을 개발

하는 데 있다.24) 즉 무용교육은 무용이라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무용교육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대학 무용학과는 실기 중심의 교과과정

으로 단지 기술 습득에만 치중되어져25) 학습자들의 다양한 사고의 폭을 좁히고 창의성 함양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무용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지향적 무용 작품의 완성은 결과에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무용 창작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 문제해결력, 의사결정 능력, 자기 주도성, 비판

적 사고력 등의 역량을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교육은 역량중심 교육(Competency-based)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로의 

원활한 진출이 가능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을 공급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6)27) 이

러한 측면에서도 무용학과 교과과정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학과의 교육적 지향점과 취지

에 부합하는 특성화 운영은 결국 급변하는 현 시대에 선도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즉 무용전공에 대

한 가장 전통적인 실기교육의 심화 과정뿐만 아니라 타 전공과의 융복합교육, 그리고 학습자들이 다양

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로 확대 및 직업 창출로의28) 연계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량교육의 배경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 이하 OECD)의 ‘주요 역량 선정 및 정의(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이하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인력자원 개발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역량을 규

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상의 개발, 운영, 평가의 주요 개념을 발표하였다. 역량 교육의 지

향은 OECD(2003)를 비롯하여 유럽연합(2000)과 미국대학협회(2006),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제시한 역량의 개념 및 하위요소는 비슷한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4) 황인주(2009), 안무역량 개발을 위한 안무기능과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7, p.199.

25) 최재희(2015), 창의·인성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무용교육의 방향, 한국체육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p.48.
26) 박정준, 홍애령(2016),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 인식을 통한 대학 진로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3(3), pp.65-88.

27) 신은경(2013), 고등무용교육 재구조화를 위한 반성적 과제와 전략,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1), pp.1-18.

28) 오레지나(2013), 대학무용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방향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2),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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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6년 9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기초 소양 

함양 및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역량은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등으로 선

행 자료에서 제시한 역량의 요소와 개념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확대를 위한 역량중심의 무용학과 교과과정 연구(2015)에서 제시된 무용학과 학생들이 함양해

야 할 역량은 총 10개의 핵심역량과 각 역량별 하위요소 43개로 선행연구에서 기술된 절차와 내용은 유

사한 맥락에서 기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역량에는 ‘교양및전문학습’, ‘다문화’, ‘대인관계’, ‘도전

정신’, ‘문화감수성’, ‘자기관리’, ‘자율/주체’, ‘전공실기’, ‘정보처리’, ‘창의’ 역량 등으로 선행 자료에 기

술된 역량의 개념 및 하위요소에서도 그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현행 <무용학과 교과과정-역량>간의 연

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교과목에서 담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문가 협의를 실시한 결과, 

무용학과 교과과정은 대체로 ‘교양 및 전문학습역량’(61회)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공실기’(50회), ‘창의’(49회), ‘자기관리’(46회), ‘자율/주체’(43회), ‘도전정신’(42회), ‘정보처리’(41
회), ‘대인관계’(38회), ‘다문화’(37회) ‘문화감수성’(37회)의 역량별 표기 합계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들은 개별 교과목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은 최소 4개에서 최대 10개로 판단하였는데 그 중 ‘무용구

성법’, ‘무용인류학’, ‘예술경영’, ‘무용지도법’, ‘무용창작’, ‘아동무용연구’, ‘예술교육상담’, ‘무용진로특

강’의 교과목은 핵심역량 10개를 모두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무용학과 교과과정은 교양 및 전문학습 역량에 대한 반영과 무용학과의 전통적인 특성인 실기역

량 및 창의역량 함양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용학과 교과목에서 담고 있는 역량

은 최소 4개에서 최대 10개의 다양한 역량이 교과과정상에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학과 교과

과정을 통한 다양한 역량의 함양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용학과의 

교육적 지향점과 취지를 살려 교과과정의 실질적인 시행의 변화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교육

에 대한 무용교수자의 이해와 의식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학습자들의 역량-진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역량의 함양이 가능하며 또한 교수자에 대한 역량-진로교육이 함께 병행되었을 때 

역량중심의 무용학과 교과과정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무용학과 진로교육을 위한 논의

대학의 목적이 교육, 연구 그리고 봉사라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진로와 취업을 포용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선발-교육’의 프레임은 이미 ‘선발-교육-진로’로 변경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학과와 전공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관심에서 멀어지

게 되고 결국은 학과의 존립에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무용학과의 진로교육은 무용학과 학생들의 실질

적인 성과, 즉 진로결정과 취업이 이루어질 때만이 그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다.

진로와 취업이 화두가 되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 각 대학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내용을 정식 교과

나 비교과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왔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탐색-설계-역량함양-구직’의 

형태와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29)30)31)32). 다음의 <표 2>은 이들 연구를 통해 분석된 진로교육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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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류한 것이다. 진로관련 교과목은 대체로 학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학년의 경우는 ‘자기 

및 진로탐색’의 단계를 위한 진로 교과과정, 2학년의 경우는 ‘진로설계’, 3학년은 설계된 진로를 구체화

하기 위한 ‘역량구축’ 교과과정, 끝으로 4학년의 경우는 ‘구직/창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이며 현

장 친화형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로교육이 무용 전공 학생 자신의 진로결정효능감 향

상과 역기능적 사고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체계성이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

램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교육에 대한 대학당국의 체계적 형식과 내용은 학과와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전달

되고 있으나, 교양필수로서 채택되기 보다는 일반교양선택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진로 교과목에 대한 수

혜는 대체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무용학과 학생들도 이러한 진로관련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표 2>에 따른 무용학과 진로교육 교과과정도 학년별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개

설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대학에서 발전시켜온 진로교육과정의 체계성에도 불구하고 무용 

전공 교수자 및 학습자의 적극적 수용이 부재한다면 이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따라서 앞서 기술하였듯

이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도입될 진로교육의 체계성에 대한 시급함에 더해 무용전공 교수자 및 학습자의 

진로교육과정에 대한 수용의지의가 뒤따를 때 진로교육의 성공이 기대될 수 있게 된다. 

이수단계별 교과내용을 살펴보면 1학년 ‘진로탐색’의 과정에서는 무용수를 비롯하여 안무가, 무대설

치 등의 다양한 직업군과 진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에 더해 자기 자

신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교수-학습의 내용이 된다. 이를 위한 무용학과 내에서의 첫 걸음은 졸업이수학점의 하

향조정이나 전공필수 학점의 하향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졸업이수학점의 과다한 책정은 무용 전공 학

생들로 하여금 타 영역에 대한 탐색이나 타 영역과의 융합에 대한 사고를 제한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이들 방안은 필수 전제 조건이 된다. 물론 이러한 전제는 무용수와 같은 실기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

선택도 가능하도록 할 수 있기에 무용 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수단계 진로지도 단계 교과내용(예시) 핵심활동

1학년 자기 및 진로탐색 직업과 진로탐색 전공 관련 진로 탐색

2학년 진로설계 진로설계실습(상담, 멘토프로그램) 진로 상담 및 진로 설계

3학년 역량구축 취업설계, 기업실무 인턴십 진로 관련 역량구축

4학년 구직/창업활동 성공취업실전(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구직관련 실무

<표 2>  진로교육 교과과정 분류

다음으로 2학년 ‘자기설계’단계에서는 진로 및 자기탐색의 과정을 거쳐 선택한 자신의 해당 진로에 

29) 김희수(2007), 교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0(2), pp.35-46.

30) 김희수(2012), 대학의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5(1), pp.3-89.

31) 노경란, 현영섭, 박소연, 이효남, 변정현, 박봉수(2007),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의 개정 연구(서울: 한국고
용정보원), p.23. 

32) 허은영(2009), 대학생 대상 진로지도 교과목 운영의 효과, 한국직업교육학회 28(4), pp.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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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병행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상담’이다. 그리고 상담을 정식 교과과정이

나 비교과과정으로 전환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멘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멘토 프로그램은 사회

에 진출한 멘토나 교수자와 같은 멘토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진로에의 진출을 위한 실제적인 정보를 획득하거나 해당 진로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진로설계를 구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물론 진로 진출을 위한 설계는 구체적인 실습의 

과정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성공적인 진로 진출의 구체적인 첫 단추가 끼워지는 단계이다. 무용학과 학

생들을 위한 상담의 대부분이 첫째, 무용학과 교수자와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 교수자 외의 멘토가 있

다 해도 공연 또는 교육사업(무용교육)에 종사하는 멘토가 다수임을 감안한다면, 무용학과 학생들을 위

한 다양한 멘토와 다양한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진

로와 멘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 된다. 이에 더해 트랙제도의 도입은 상담과 멘토 

후의 자기설계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대셋팅트랙(음악, 배경화면, 소품, 의

상, 메이크업 등으로 세분도 가능), 무용공연트랙(무용수), 안무트랙(안무가), 공연평론·비평트랙(평론

가, 비평가), 무용치료트랙(무용동작치료사), 무용교육트랙(유아, 초등, 중등, 성인 등), 생활무용트랙, 

무용피트니스트랙(섭식, 피트니스, 운동처방) 등과 같이 진로설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정보제공 

및 선택(다중선택도 가능하도록)에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량 구축의 단계나 구직 

및 창업활동의 단계에서의 효과성 또한 매우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학년 ‘역량구축’ 진로지도의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산학 인턴십과 같

은 현장 활동을 경험해봄으로써 취업시장에 들어서기 전 직업에 필요한 역량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과과정에 취업설계 및 특강을 통해 전문가들의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달되는 노하우 또는 핵

심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 된다. 무용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체험에 대

한 기회제공은 2학년의 ‘진로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멘토와의 네트워킹이 전제된다. 무용 전공의 

특성 상 기존의 네트워킹은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학년을 위한 진로설계 단계에서 구축

된 다양한 멘토와의 네트워킹은 무용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인턴십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4학년 ‘구직/창업활동’의 과정은 졸업 후 진로 진출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이력서, 면접, 발표 등 

성공적인 취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하고도 실제적인 방안을 각 대학의 진로교육과정은 제시한다. 즉 

구직 및 취업이라는 실전에서 필요한 매우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제시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자기소개서의 작성이라든지 면접에서의 발표방식 및 태도에 대한 실제적 정보 전달을 통해 학생들의 사

회진출 및 취업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단계인 것이다. 이는 무용학과 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취업

관련 학교 기구에서 전체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용학과 학생

들 또한 이의 수혜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무용전공 관련 진로에 특화된 정보의 전달은 교수자나 혹

은 멘토를 통한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무용전공 학생들을 위한 비교과과정, 즉 ‘구직특강’이나 ‘창업특

강’과 같은 단회성의 프로그램 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용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체계적 진로교육의 핵심은 첫째, 다양한 진로와 융합을 위한 무용전

공 교육체재의 완화, 둘째, 다양하고도 열린 네트워킹, 셋째, 학생들의 실제경험을 통한 진로결정효능감

의 향상, 넷째, 실제적 구직 프로그램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안의 도입은 무용학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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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안의 도입이 대학 행정부의 행정적 도움없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무용실기의 특성 상 양질의 실기수업을 위해 그리고 무용학과 학생들의 

창의적, 융합적 사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타 영역 강좌에 대한 수강 장려를 위해서는 무용학과에서 제공하

는 강좌에 대한 최소수강인원의 완화나 교수자의 교육시수 완화 없이는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더해 무용학과 교수자-학생 상담의 실제화, 다양한 멘토의 확보 등을 시행하는 초기에는 이를 

위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대학당국과의 공조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무용학과 존립을 위한 선발-교육-진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인공지

능의 발달이 가져올 문명사적 혁신은 우리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의 형식과 

내용에서의 혁신,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의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아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

시키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다.33) 이는 학계의 많은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다양한 조사와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이다. 

하지만 문화가 인류의 본성에 근거하고 그 본성 중 하나인 “유희하는 인간”의 모태가 되었던, 리듬과 

함께 한 신체의 움직임, 즉 무용의 생명은 인류의 생존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

만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재 속에서 자본의 논리가 대학의 헤게모니를 상당부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어

느 누구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고, 무용 전공 또한 이러한 측면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록 본 연구의 목적이 무용 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그리고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기획되었으나, 무

용계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인류의 생존과 함께 해야 할 순수예술로서의 무

용의 가치와 존재가 부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가치와 존재가 부정된다는 것은 

인류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인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결국 본 연구는 순수예술로서의 무용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조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무용수, 안무가와 같은 순수예술의 진

로와 공연기획, 무대기획, 의상, 메이크업, 무용피트니스, 무용 웰니스 메니저 등과 같은 새롭고도 다양

한 무용전공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대학의 선발제도와 교과과정 그리고 진로교육은 크게 세 가지의 

원칙을 밑바탕에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무용에서 요구하고 무용을 통해 계발될 것으로 사료되는 창의 혹은 문

제해결능력에 대한 교육적 자산의 확충이다. 그간의 무용은 예술적 감수성과 그의 발현이라는 측면이 

주로 강조되어 왔다. 물론 대학에서의 선발과 교육에서도 이러한 가치와 역량이 강조되어 왔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대부분의 무용전공 선발제도가 ‘따라하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작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시험도 타인에 의해 창작되고 안무된 작품을 반복된 훈련을 통해 표현하는 것임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물론 반복을 통한 미적 움직임의 표현이 무용전공의 핵심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33) 현남숙(2016), 인공지능 이후의 삶: 노동하지 않아도 행복한가?, 철학과 현상학 연구 70,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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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교과과정과 학제에서의 다양성은 필연적이다. 실기와 공연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교과과정 속

에서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에 대한 표현은 매우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 하지만 무용전공 

학생들의 희망 진로가 순수예술을 위한 무용수와 안무가에 그치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양한 교과과정 혹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트랙제의 운영과 같이 교과과정과 학제에서의 다양

성이 포용되지 않을 때, 학생들의, 학부모의 혹은 사회의 외면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포용과 열림의 원칙이 무용전공의 환경에 포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수자나 학생들이 

타 전공과의 융합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될 때, 다양한 네트워킹과 진로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그간의 

무용은 순수예술을 주된 지향으로 바라보고 걸어 왔다. 이는 결국 과거 무용전공자의 사회진출이 순수

예술이나 순수예술 경계선 근처라는 제한적 진출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용전공자의 성공적 사회진

출을 위한 진로교육이 학생이 스스로 주도하는 다양한 탐색이 기반이 되고, 해당 분야에 이미 진출한 멘

토와의 소통과 네트워킹 그리고 인턴십과 같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이미 기술한 바이다. 시

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다양한 진출을 위한 열린 마음, 열린 탐색, 열린 교과과정 그리고 열린 네트워킹

이 이루어진다면, 무용전공자의성공적인 교육과 사회진출이 담보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의 

원칙 속에서 무용 구성원 전체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 줄 때 무용의 존립기반에 대한 근심

은 기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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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ation of Coordination among Admission, Education, 
Career Development for Sustainment of Dance Department in Korea 

Shin, Min Hye
Lecture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possible coordination among admission, curriculum and 
career education for sustainment of college dance department in Korea. It seems that the sustainment and 
development of dance department has been difficult without coherent coordination of admission, 
curricular activity and career education.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admission and curriculum need to be changed to require students’ creativity. Ways to evaluate creative 
works and improvisation need to be adopted in the admission process. Secondly, each course aiming to 
develop diverse competencies should be well managed to develop actual competencies for dance 
students. Thirdly, openness in curriculum management to empower dance students to have the capability 
of convergence of diverse fields needs to be applied to the dance curriculum. Open networking to 
embrace diverse mentors who are able to show a variety of career paths also needs to be adopted.

Keywords: Dance(무용), coordination(조화), admission(입학), curriculum(교과과정), creativity(창의성)


